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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에덴 동산 
(The Garden of Eden c. 1901)

휴 골드윈 리비에
(Hugh Goldwin Reviere 1869 - 1956)

캔버스에 유채123 cm x 94 cm 
런던 길드홀 미술관

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켄싱턴 가든은 265 에이커에 

달하는 거대한 공원이다. 원래 영국 왕실 소유 대지로 

1536년에는 헨리 8세의 사냥터였다고 전해진다. 그후 켄

싱턴 궁에 속하는 정원이었다가 현재는 대중에게 개방

해 런던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. 

수년 전 런던에 갔을 때 켄싱턴 가든에 들어가 본 적이 

있었다. 정원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공원이

라 부르기에도 막막하게 컸다. 끝없이 펼쳐진 잔디밭 위

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수없이 서 있고 자동차가 몇 대 

들어갈 정도로 넓은 길 위에는 런던 시민들이 끊임없이 

오고 갔다. 공원에는 여러 개의 입구와 출구가 있어서 바

쁜 사람들이 런던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는 지

름길로 이용하는 듯도 했다. 

영국 화가 휴 골드윈 리비에가 그린 이 그림은 1901년

경 그 켄싱턴 가든의 조그만 한 구석을 그렸다. 잿빛 겨

울 런던의 어느 늦은 오후에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켄

싱턴 가든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. 퇴근

하고 오는 남편을 기다리던 앳된 아내가 얼굴에 홍조를 

띄며 기뻐하고, 피곤한 하루를 보낸 남편은 사랑하는 아

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

듯하다. 

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, 그림 속의 다른 디테일은 전

혀 눈에 띄지 않았다. 오직 손을 꼭 맞붙잡은 젊은 부부

의 모습만 눈에 들어 올 뿐이었다. 어둑한 오후에 내리

는 차가운 비도, 비에 젖어 회색으로 바랜 길도, 앙상한 

겨울 나무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. 오직 따뜻한 빛이 

환하게 비치는 그들의 얼굴과 사랑을 가득 담은 시선만

이 마음에 들어 왔다.그들은 매우 평범한 소시민처럼 보

이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. 그

들 주위에 펼쳐진 이 세상은 춥고 어둡지만 손을 꼭 붙

잡은 그들의 마음은 결코 춥지 않다. 서로를 바라 보는 

사랑의 시선이 겨울 저녁 비바람이 몰아치는 켄싱턴 가

든의 한 구석을 그들의 지상 낙원‘에덴 동산’으로 만들

었기 때문이다. 

그림 속 남녀 모델은 화가의 처제와 그녀의 약혼녀였

다고 한다. 이 그림이 완성된 후에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

살았다고 하니 그림 속 주인공들의 사랑이 현실에서 잘 

실현된 것 같다. 수년 전 켄싱턴 가든 속을 가로질러 걸

어 갔을 때는 조금 흐리고 선선한 초여름이었다.  이 그

림을 볼 때마다 그 거대한 정원 속을 걸어가던 그 오후가 

떠 오르며, 에덴 동산은 현실의 조건과 관계없이 언제나 

우리의 사랑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

닫는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《김동백》  

미술 용어
■ 프로타주

나무판이나 잎, 천 따위의 면이 올록볼록한 

것 위에 대고, 연필 등으로 문지르면 피사물

의 무늬가 베껴진다. 그때의 효과를 조형상에 

응용한 수법을 프로타주라고 한다.

원뜻은‘마찰’이라는 의미의 프랑스 어  

frotter에서 나왔다. 작자의 의식이 작용하지 

않은 차원에서 유연히 나타나는 그 예기하지 

않았던 효과를 노린다는 의미에서는, 데칼코

마니나 타시즘, 혹은 오토마티슴과 같은 성질

의 것이다. 우연한 효과를 노리는 것뿐만 아

니고, 몇 가지 피사물을 의식적으로 짜맞추

는 경우도 있고, 혹은 거기에 나타난 무늬에

서 힌트를 얻어 붓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.

독일 태생의 에른스트는 콜라주와 함께 이 

수법을 즐겨 사용했다. 

▲ 막스 에른스트의 프로타주 ‘잎사귀의 버릇’


